
2018 하나 더 메세나 프로젝트 심의 총평

2018년 ‘하나 더 메세나 프로젝트’는 총 21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1차로 행정심의를 거친 13건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서류 및 인터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예년에 비해 지원신청 수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한정된 
예산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크게 몇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술창작분야입니다.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거나 기존 작품의 재창작 등 작품 활동이 주
가되는 단체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유통분야입니다. 기존의 작품에 조금 변화를 주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단체들입니다. 마
지막으로 생활문화예술활동 단체들입니다. 생활문화예술활동 단체들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뉩니
다. 동호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활동으로 명성을 얻어 프로페셔널이라 해도 좋을 정도
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순수 생활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 및 인터뷰를 통해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범주의 분류를 하게 되었고 
이번 지원사업이 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지원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순위를 위에 열거한 순서대로 우선 지원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창작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한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수혜를 받으신 단체들께는 축하말씀 및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
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들께는 비록 이번에는 안타깝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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